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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베이징에서 
중국 기업인 간담회 개최

【관련 국정과제】 119.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국 방문 첫날인 6.22(월) 저녁 주중국대사관저에서 

중국 혁신·벤처기업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금일 간담회에는 중국 내 AI,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등 첨단기술과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과 관련 정부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 참석 기업 및 정부기관 대표 : 짜오양 징동 부총재, 쩡쉬에쭝 샤오미 부총재, 천하오 

레전드캐피털 CEO, 쉬리 센스타임 CEO, 짜오위리 갤봇 CSO, 짱닝 포니AI 부총재, 

잉위페이 지우AI연구원 부원장, 허넨추 공업정보화부 횃불센터 부주임

□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약 8년만에 베이징을 찾게 되어 기쁘게 생각

한다고 하고, 금번 방중의 첫 번째 일정으로 중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ㅇ 김 총리는 한중 양국이 역사·문화적 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25.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과 ‘26.1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한바, 이러한 모멘텀을 

계기로 양국간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이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김 총리는 중국이 금년 3월 발표한 제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중국이 

뛰어난 과학기술과 혁신역량을 토대로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 경제의 

선도국으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ㅇ 이러한 측면에서 김 총리는 금일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이 중국 

경제, 나아가 전세계 인류의 번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본다고 하고, 기업인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비전 등을 문의하였다. 

□ 간담회에 참석한 중국 기업인들은 ▴중국의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와 혁신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스마트폰 및 스

마트 가전, 로봇, 자율주행, 선진 물류, AI 인프라 등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각 기업의 주력 사업 현황을 설명하였다.

 ㅇ 아울러 기업인들은 한국이 매우 중요한 글로벌 파트너 중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상기 분야에서 계속해서 한국과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김 총리는 중국 기업인들의 발언을 통해 중국 경제와 비즈니스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창의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금일 간담회가 앞으로 

한중 간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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